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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시장 전체 : 영업수입 및 순이익 상승, 성장률 업계 수위를 유지

 - 영업수입 4,018억위안(한화 약 6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상승, 순이익은 649억

위안(한화 약 1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 그 중 백주(白酒)를 제외하면, 영업 

수입은 2,759억위안(한화 약 47조원), 순이익은 235억위안(한화 약 4조원)에 달함. 중국 

식품시장은 최근 3분기 성장률이 33%로 업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지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성장률 역시 업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에 달함.     

○ 유제품 : 2, 3선 도시 소비 증가로 유제품 영업수입 및 순이익 상승 

 - 1선 도시(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를 제외한 2, 3선 도시 구매력 상승으로 인한 

유제품 소비 증가로 중국 A주(위안화로 결제하는 내국인 전용 주식시장) 상장 유제품 

기업들의 올해 1~3분기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800억위안(한화 약 14

조원), 순이익은 13% 증가한 58억위안(한화 약 1조원)을 기록.    

○ 조미료 : 1~3분기 영업이익 및 순이익 지속 상승, 총이익률은 소폭 상승 

 - 1~3분기 중국 A주 상장 조미료 기업의 영업수입은 359억위안(한화 약 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상승하였으며, 순이익은 46억위안(한화 약 0.8조원)으로 6% 증가.  총 

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한 12%를 기록.   

○ 육류품 : 원가 하락, 영업수입 및 순이익 증가 

 - 1~3분기 중국 A주 상장 육류품 기업은 육류품 원가하락으로 영업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726억위안(한화 약 1.2조원), 순이익이 4% 증가한 48억위안(한화 약 0.8조

원)을 기록.  

○ 맥주 : 제품의 고급화 추세  

 - 1~3분기 중국 A주 상장 맥주 생산기업의 영업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한 401억 

위안(한화 약 7조원), 순이익은 6% 증가한 32억위안(한화 약 0.5조원)을 기록. 제품의 

고급화 추세로 프리미엄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  



○ 기타 : 영업수입 완만히 증가, 업계 선두 기업은 성장세로 전환  

 - 1~3분기 영업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한 328억 위안(한화 약 5조원), 순이익은 

32% 증가한 38억위안(한화 약 0.6조원)을 기록. 

□ 시사점 : 올해 1~3분기 중국 식품 시장은 전년 대비 33%나 성장하여 다른 시장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최근 2, 3선도시의 구매력 상승에 따른 식품시장 

소비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균형발전은 시진핑 2기 중국 공산당의 국가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어 중국 2, 3선 도시 발전 및 구매력 증가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으로,  

소비재 시장, 특히 식품시장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 한국식품의 대중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1선도시의 점유율을 늘리는 동시에, 2, 3선 도시로의 신규 진입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출처 : 食品商务网(http://news.21food.cn/61/2819246.html)


